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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 정도를 
살펴보고, 간호관리 실습 전후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행
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일 지역 소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생 60명으로 자료수집
은 2014년 8월 1일 부터 8월 29일 까지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 검정, 일원분산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취업용이’가 가
장 많았고,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 요소는 ‘임상실습시 간호사 모습’이 가장 많았으며 전공 만
족도는 ‘보통’ 이상이 83.4%였다.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 친척 유무 및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 따라 차
이가 있었고, 리더십은 간호학과 지원동기, 간호학 전공 만족도,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문제해결
능력은 간호사 친척 유무 및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3.32점, 
간호사 이미지는 3.41점, 리더십은 3.62점이었고, 실습 후 문제해결능력(t=-2.15, p=.03), 간호사 이미지
(t=-2.67, p=.01), 리더십(t=-2.20, p=.03)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학 실습
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 간호대학생, 관리실습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problem 
solving ability, nurses’ image and leadership and compare problem solving ability, nurses’ amage 
and leadership after management clinical practice. A descriptive survey design was used 60 nursing 
students who 4th grade, during August 2014. Data were analyzed using mean, t-test, ANOVA 
with SPSS 21.0. The highest area was ‘get a gob’ in application motivation, ‘from nurse during     
 


✝Corresponding author  

 (E-mail: leejh@kwu.ac.kr)



2   이진희                                                               Journal of Oil & Applied Science

- 123 -

clinical training’ in most influencing events.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major was 83.4% above 
‘moderate’. There were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in nurses’ image according to having relation 
nurse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major, leadership according to application motivation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major and persona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ccording to having 
relation nurse and personality. The subject scored 3.32 points of full 5 on problem solving ability, 
3.41 of full 5 on nurses’ image and 3.62 of full 5 on leadership before management clinical 
practice. Scores for problem solving ability(t=-2.15, p=.03), nurses’ image(t=-2.67, p=.01) and 
leadership(t=-2.20, p=.03)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after management practice. The 
result should be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teaching for management clinical practice.

Keywords : Problem solving ability, Nurses’ image, Leadership, Nursing college student, 
           Management clinical practice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의료현장은 간호사에게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상자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1〕.졸업 전 간호학생들에게도 
간호핵심역량으로 요구되는 간호실무능력, 의사소
통능력, 리더십,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 중 리더십 역량개발은 간호교육목표
에 필수적이며, 최근 병원환경과 관련해서 셀프리
더십이 강조되고 있다〔2〕. 취업과 관련한 간호
대학생의 특성상 문제해결 능력은 추후 임상실무
현장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3〕. 

문제해결에 대한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를 보면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
정‘이라 했고, 문제해결능력이란 개인이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를 유발시키는 장애요인을 제거하
고 목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포괄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4〕. 문제
해결 능력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학생
에게 문제중심학습(PBL)〔5〕, 팀기반학습을 적
용〔6〕시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졌고, 통합시뮬레
이션 교육 실시 후 문제해결과정 능력이 향상되
었다〔7〕. 

리더십은 이끄는 사람이 가지는 혹은 가져야 
하는 특성을 말하고, 생활의 모든 장에서 요구되
는 기술인 동시에 삶을 잘 살아나가고 우리가 속
한 집단과 사회를 좀 더 개선해 나가기 위해 모
두가 지녀야 하는 생활기술이다〔4〕. 리더십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은 임상
수행 능력과 양의 상관이 있고〔8〕, 변혁적 리
더십이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9〕, 간호사의 자아상과 간호업무 성과와의 관계
에서 셀프리더십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10〕.

간호사 이미지는 개인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간호와 간호사의 모습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
상의 종합을 근거로〔11〕간호사에 대해 갖는 전
문적, 전통적, 사회적인 인상이나 신념 그리고 간
호직에 대해 갖는 전망을 말한다. 간호사 이미지
에 관한 연구로는, ‘간호사의 친절성’, ’간호사의 
환자입장 배려’가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 중 가
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12〕,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75.5%가 병원내 간
호사 모습이라고 하였으며〔13〕, 간호사 이미지
와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이 있고〔14〕, 전통
적 이미지 요인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12〕. 뿐만 아니라 ‘임상실
습 후 병원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진로변
화의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되었다〔15〕.

간호관리학 실습은 임상현장 학습을 통하여 효
과적이고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기술, 자질 및 태도를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간호사 역할과 실습내용이 
이전의 다른 교과목 실습과는 다소 차이가 나며, 
주로 관찰 및 교육 받는 대상도 일반간호사보다 
수간호사로 변화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4학년의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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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 정도를 살펴보고, 
간호관리 실습 전후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
지, 리더십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
었고,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

더십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을 비교한다.
  3) 대상자의 실습 전후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4학년의 문제해결능력, 간
호사 이미지, 리더십을 파악하고 간호관리학 실습
전후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의 변
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
학 중인 4학년 학생 60명으로 간호관리학 실습 
전·후 설문조사하였다.

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29
일 까지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비밀보장, 익명성, 참여 
거부, 참여 중단 가능 등을 설명하고 연구에 동
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가 보고
식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10∼15분 정도였고, 소정의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2.4. 관리실습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간호관리학 실습을 처
음 접하는 학생들로서 교과목 학습목표는 ‘전공지
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하
고, 간호단위 협력관계를 설명하며 간호리더십을 
분석할 수 있다’로 하여 2주의 관찰, 실습 및 집
담회로 구성되었다. 실습 시간은 총 90시간으로 
실습 전에는 관리실습안내와 과제 설명을 듣고, 
실습 첫 주에는 간호단위관리 계획/업무/관리자 
역할을 관찰하고 두 번째 주에는 관찰과 더불어 
관리활동 개선 제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실습 
전 일자에 대한 실습일지를 작성하고 집담회에서 

의견을 나누도록 구성하였다.

2.5. 연구도구

  2.5.1.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도구는 Warner(2007)가 문제해

결능력 진단을 위해 개발한 조사도구를 국내 
(주)PSI컨설팅에서 번안한 내용을 활용하여 정태
영〔16〕이 개발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
구는 수평적 사고4문항, 인식 및 판단 4문항, 대
안평가 및 결정 4문항의 3개 능력요소로 구성되
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세경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863이었
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826이었다.

  2.5.2. 간호사이미지
간호사이미지 도구는 강혜영 등〔13〕이 개발

한 간호사이미지 총화평점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적 이미지 6문항, 전통적 이미지 6문
항, 간호직 전망 3문항, 사회적 이미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강혜영 등(2003)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940이었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877
이었다.

  2.5.3. 리더십
리더십 도구는 한국교육개발원(정희욱 등,

〔4〕)에서 개발한 지도력 진단도구를 사용하였
다. 본 도구는 목표달성 능력, 재창조능력, 통솔
력, 인간관계 능력 및 목적의식의 5개 요인, 50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정희욱 등〔4〕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940이었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939
이었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
십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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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n(%) 

Application motivation

aptitude and interest 13(21.7)
accoding to grade 3(5.0)
persuaded by family 8(13.3)
get a gob 30(50.0)
to serve 4(6.7)
except 2(3.3)

Having relation nurse
Yes 22(36.7)
No 38(63.3)

Health status
poor 6(10)
moderate 16(26.7)
healthy 38(63.4)

A school Record
low(below3.0) 17(28.3)
middle(3.0∼below4.0) 22(36.7)
high(over 4.0) 21(35.0)

Religion

none 38(63.3)
christian 14(23.3)
buddhism 3(5.0)
catholic 5(8.4)

Most Influencing Events

mess media 9(15.0)
visit a hospital 21(35.0)
from relation nurse 4(6.7)
from nurse during clinical training 23(38.3)
from professor’s mention 3(5.0)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major
unsatisfaction 10(16.6)
moderate 26(43.4)
satisfaction 24(40.0)

Satisfaction with clinical training(2nd∼4th)
unsatisfaction 12(20.0)
moderate 21(35.0)
satisfaction 27(45.0)

Personality
positive 53(88.3)
negative 7(11.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60)

른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은 t-test
와 ANOVA로 분석했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취업 용이’가 50%로 가
장 많았고,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 요
소는 ‘임상실습시 간호사 모습’과, ‘병원방문시 간
호사 모습’이 가장 많았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40%, ‘보통’이 43.4%였고, 

88.3%는 자신이 긍정적인 성격이라고 응답하였
다(Table 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비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
미지, 리더십, 문제해결능력은 Table 2와 같다.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 친척 유무 및 간호학 전
공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리더십은 간호
학과 지원동기, 간호학 전공 만족도,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문제해결능력은 간호사 친척 유
무 및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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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urses‘ 
Image t/F

(Scheffe)
Readership t/F

(Scheffe)

Problem 
Solving 
Ability

t/F
(Scheffe)

M±SD M±SD M±SD

Application 
motivation

aptitude and interesta 3.53±0.47

2.16

3.74±0.37

3.63**

a,c,d,e>
b,c,d,f

3.20±0.34

2.17

according to recordb 2.82±0.29 3.03±0.21 3.33±0.14

persuaded by familyc 3.46±0.25 3.68±0.42 3.24±0.28

get a gobd 3.38±0.36 3.57±0.37 3.42±0.41

to servee 3.59±0.05 4.03±0.18 3.39±0.05

exceptf 3.40±0.00 3.20±0.03 2.68±0.06

Having
relation nurse

Yes 3.55±0.34
2.28* 3.71±0.33

1.47
3.44±0.29

2.01*

No 3.32±0.38 3.56±0.42 3.25±0.40

A school 
Record

low(below3.0) 3.35±0.40

0.92

3.58±0.36

0.52

3.31±0.26

0.41middle(3.0∼below4.0) 3.49±0.46 3.57±0.50 3.37±0.48

high(over 4.0) 3.36±0.25 3.69±0.30 3.27±0.33

Religion

none 3.36±0.43

1.24

3.60±0.42

1.32

3.30±0.38

0.92
christian 3.56±0.24 3.61±0.38 3.32±0.38

buddhism 3.22±0.08 3.37±0.45 3.12±0.19

catholic 3.40±0.24 3.91±0.04 3.55±0.42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major

unsatisfactorya 3.29±0.29
3.53*

c>b

3.71±0.36
8.42**

a,b<b,c

3.40±0.46

1.87moderateb 3.31±0.40 3.40±0.38 3.21±0.41

satisfactionc 3.36±0.35 3.81±0.32 3.40±0.27

Satisfaction 
with clinical 
training

unsatisfactory 3.31±0.34

1.44

3.55±0.54

1.32

3.10±0.55

2.78moderate 3.34±0.40 3.54±0.32 3.39±0.33

satisfaction 3.50±0.37 3.71±0.37 3.36±0.27

Personality
positive 3.42±0.40

0.62
3.67±0.38

3.26** 3.37±0.36
2.85**

negative 3.32±0.21 3.19±0.26 2.96±0.22

Table 2. Differences of Nurses‘ Image, Readership, Problem Solving Abil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p<.05, **p<.01

Table 3. The Comparison of Nurses‘ Image, Readership, Problem Solving Ability (n=60)

M SD t p

Nurses‘ Image
Before 3.41 0.38

-2.67 .01
After 3.63 0.53

Readership
Before 3.62 0.40

-2.20 .03
After 3.78 0.44

Problem Solving Ability
Before 3.32 0.37

-2.15 .03
After 3.50 0.55

3.3. 간호관리학 실습전후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변화

간호관리학 실습 전후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변화는 Table 3과 같다. 간호대학
생의 간호사 이미지는 실습 전 3.41점에서 실습 

후 3.63점으로, 리더십은 실습 전 3.62점에서 실
습 후 3.78점으로, 문제해결능력은 실습 전 3.32
점에서 실습 후 3.50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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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의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리
더십, 문제해결능력은 간호관리학 실습 후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이는 간호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간호관리학 임상실습이 문제해결과정을 향상시키
는데 효과적이었다는 연구(협력학습 관련〔17〕, 
액션러닝 관련〔18〕, 〔9〕)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교과목 특성상 간호관리자의 자질 
및 태도 습득이 강조된 영향으로 사료된다.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
로 임상실습 중 병원내 간호사 모습과 병원 방문
시 간호사 모습이 가장 컸는데 이는 간호사 이미
지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75.5%가 병원내 
간호사 모습이라고 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13〕. 임상실습 후 간호사이미지의 변화는 
연구마다 차이를 보였는데 실습 후 더 긍정적이
었다는 연구〔19〕와 더 부정적으로 변하였다는 
연구〔20〕〔21〕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으로 변했던 원인은 부정적으로 변하였다는 연구
에서 유추했던 사회적 지위, 존경 및 간호 업무
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부분〔22〕〔19〕이 간호
관리학 실습에서는 수간호사의 모습으로 대치되
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간호관리학 실습은 이전
의 다른 실습교과와는 다르게 일반간호사 업무에 
대인관계, 정보관리, 의사결정 등 수간호사의 관
리적 역할〔23〕이 추가되는 개념으로 간호사 이
미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리더십은 간호학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간호학 지원동기에서는 ‘적성
과 흥미’라고 답한 학생의 리더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적성고려’가 ‘타인 권유’보다 셀프
리더십이 높았다는 연구〔24〕와 유사한 결과이
다. 전공 만족도 관련해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리더십생활기술 관련변인에 관해 조사한 연구
〔25〕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리더십생활기
술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이 교우들과 어울리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늘려나간 
것으로 사료된다. 성격과 관련해서는 성실성과 외
향성, 개방성이 셀프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친다
〔26〕는 연구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향성이 셀프리더십과 양의 상관이 있다는 연구
〔27〕가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자신의 성
격을 ‘긍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의 리더십이 높게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은 간호사 친척 유무 및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대인관계가 좋은 대학생이 
문제해결능력이 높았다〔28〕는 연구와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이 더 높게 나타난 것〔29〕〔30〕
과 연관된다.

간호관리학 실습 전후로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가 없어 직
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간호관리학 임상실습에
서 과제수행방식과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에 따라 
문제해결능력에 차이를 조사한 연구〔31〕에서 
관리실습 전 보다 실습 후 문제해결 능력 점수가 
상승되는 추이를 보였다. 실습 전후 문제해결 점
수를 통계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아 본 연구에 직
접 연관 짓기는 조심스러우나, 높은 의사소통-개
별과제군에서 문제해결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부분은 본 연구에서 관리실습 동안 수간호사와 
의사소통할 기회가 주어지고 과제 형식도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높았던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
라 사료된다.

간호관리학 실습교육은 다른 임상실습보다 수
간호사와의 관계가 밀접하고 관찰 대상도 주로 
수간호사가 된다는 특이점을 반영하여 간호관리
실습 운영자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리더
십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과
운영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료현장에서 리더십과 문제해결능
력을 발휘하여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
인이 되어야 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관
리학 실습을 통한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 및 문
제해결능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 친척 유무 
및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리더십은 간호학과 지원동기, 간호학 전공 만족
도,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문제해결능력
은 간호사 친척 유무 및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
었다. 실습 후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간호사 
이미지는 다른 임상실습에서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증가되었는데 이를 통해 
간호관리자와 일반간호사에 대한 간호사 이미지
를 제고한 효과적인 임상실습 운영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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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학과에서 실시되어 본 연

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
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학 실습교육에 활
용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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